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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사실을 알려야 할까?
: : 이 명 수 감염인 • 가명

HIV에 감염되었을 때 감염사실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야 할까? 하는 고만을 

감염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것이다 감염사실의 고백이 나에게 도움이 될 

지 해가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알려야 한다. 흥卜지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배우 

자나 애인에게는 반드시 사실을 알려야 한斗.

에이즈에 감염된 지 어언 9년째 지금은 그런대로 건강을 유 

지하며 살고 있다.

이놈의 AIDS란 병을 내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나를 포함하 

여 이 글을 읽는 감염인 여러분들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금 

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자신이 괴 

롭다고 해서 자해하거나 목숨을 버리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임을 몇 번의 자살시도로 알게 되었다.

내 자신이 생각해도 완벽한 자살이라 생각하며 네 번이나 시 

도했지만 항상 병원에서 깨어났다. 자살시도 뒤 내가 겪는 고통 

보다도 내 주위의 부모형제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 

도 깨달았다. 예로 한겨울 아무도 오지 않는 첩첩산골에 홀로 들 

어가 수면제 몇 백 알과소주두병을 마셔도 결론은 살아있더란 

얘기다. 하지만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더군 

다나 에이즈 감염 인으로 산다는 것은 더욱 힘들고 괴롭다.

이해해줋 사람이 없다면 알리지 않는 편이 좋아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떳떳하고 충실해야 

하지않을까?

나의 경우, 의료업에 종사하던 누님에게 에이즈사실을 털어 

놓았다. 누님은 명절날 가족회의를 열어, 이때 조카들과 형수; 

제수씨들은 없었다, 부모형제들에게 나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렸다; 22리고 에이즈는 가족끼리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 

을 7］족剖I게이해시켰다.

그후 지금까지 가족으로부터 에이즈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기타 어떤 피해나 고통을 당한 일은 없다.

나처럼 가족 중 편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 모두에게 함 

구하는 것이 좋河 하지만 나를 이해하고，편하게 대해줄 사 

람이있다면정신적으로 커다란 위로와 위안이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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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지만, 각자 본인의 뜻대로 기회를 

보아서 알려야한다.

성관계 상대자일 경우 반드시 

감염사실 알려야

특히 배우자에게 얘기할 경우에는 되도 

록이면 충격을 적게 줄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 본인 혼자서 배우자에게 알리기 힘들다 

면, 보건소의 에이즈담당자와 긴밀히 상담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 

다. 그분들은 우리를 잘 이해하고 도움을 

가장 가까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보 

건담당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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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 지채감研치 이증의 조톦을 띠얀는 葢이 된다.

印V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게 되면 나의 감염사실을 주위 친 

구에게 알려야 할까? 하는 고민의 순간이 올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는 어떤 친구들에게도 에이즈 감염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평소 친분만 있는 친구라면 스스로 에이 

즈 감염 인이라고 공표해서 왕따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충언이다.

다만 그 상대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대라면 나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배우자나 

성관계 상대에게 감염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법을 차치하더라도, 나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상대나 배우자 

가 에이즈에 감염된다면 나의 감염사실에 괴롭고 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전염되었다는 죄책감까지, 이중의 고통을 떠 

안는꼴이 된다.

감염사실을 알릴 때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조심 

스레 사실을 알려야한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편 

지라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제일 위급할 때나 평소 어려움 

을 겪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이 었다. 도움을 부탁받은 담 

당 보건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보살피는 것을 보았다. 그들 

은 에이즈에 감염된 우리를 정부가 감시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저 우리가 스스로 위축되어 그들을 멀리할 뿐이다.

자꾸 숨는다구 해서 많은 김염인들이 자꾸 환경을 열익하게 

만드는 곳으로 스스로 숨^들고 있는 경많^ 본다. 몸이 아 

파서 나중에 긴급히 호소를 하는 어리석은 예를 몇 번 보았다.

에이즈 감염인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 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다만 에이즈라는 병에 대해서 무력한 사람들뿐이지요.

조금 더 당당하게 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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